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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그 기반기술이며 핵심적인 기술이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해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을 

제시 한 후, 인공지능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획기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사례를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관련, 음성인식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의 적용 사례를 확인해보고,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모듈 구성 

및 인터페이스 등 앞으로 기록관리 영역에서 가능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록관리, 인공지능,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음성인식, 기록정보서비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a focus of att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the 

key technology that will lead us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AI is also used to facilitate efficient workflow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rea, particularly abroad.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AI and examined the background on how it rose. Then we reviewed the various applications of AI with 

prominent examples. We have also examined how AI is used in various areas such as text analysis, and 

image and speech recognition. In each of these areas, we have reviewed the application of AI from the 

viewpoint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suggested further utilization of the methods, including 

module and interface for intelligent records and archives information services.

Keywor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xt analysis, image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intelligent records and archives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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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16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

공학, 뇌과학 등을 총망라하는 변화의 흐름이 제

4차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며(World 

Economic Forum, 2016),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는 특히 인공지능이 그 기반기술이며 핵심기술

로 활용된다. 

인공지능을 정의할 때, 학계의 모든 전문가

가 동의하는 유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능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를 보여주는 컴퓨터화된 시스템 또는 실제 환

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 정의하고 있다(White 

House, 2016). 인공지능의 그 동작 범위에 따라 

약인공지능(weak AI) 또는 제한적 인공지능

(narrow AI)과 강인공지능(strong AI) 또는 일

반적 인공지능(General A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바둑, 

체스, 퀴즈, 번역, 자율주행차, 영상인식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은 한 가지의 분야만을 염두

해 두고 개발된 약인공지능 혹은 제한적 인공지

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알파고에 사용된 인

공지능은 바둑만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인공지능(Narrow AI)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

든 분야에서 발전하여 사람과 같은 인지 능력

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일반적 인공지능(AGI)

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일반적 인공지능의 구

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

단된다.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고, 또 활용방안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예

를 들면 구글은 동영상의 이미지에서 메타데이

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으며

(박춘원, 2017),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기보를 

학습하여 9단을 물리친 알파고를 뛰어넘어, 스

스로 바둑의 규칙을 학습하여 72시간만에 알파

고를 물리치는 성과를 내어 네이처지에 발표되

기도 하였다(오대석, 2017). 인공지능은 눈부

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기록관리분

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도 전자기록이 중심이 되어가

고, 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IT 기술을 다양한 영역에서 도입하려는 시도들

이 있어 왔다. 검색도구에 Web 2.0 기술을 적

용해본 연구(Klause & Yakel, 2012; Daines 

III & Nimer, 2011), 검색도구를 비주얼화해본 

연구(Bahde, 2017) 등 다양한 연구들이 기록

정보서비스에 IT기술을 적용해보려고 노력하

였다. 이제 IT 기술의 발전에 있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도입은 기록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해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다. 국가기록관 

중 영국 TNA는 ‘Digital Strategy'라는 정책으

로 e-Discovery 분야에 예측 부호화(Predictive 

Coding) 등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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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rchives, 2017), 미국의 NARA

는 ‘Automated ERM'이라 하여, 연방정부 업

무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원하고 있다(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4). 또 호주의 NAA

는 ‘Digital Continuity 2020'이라는 정책을 입안하

고, 호주 정부의 ‘Whole of Government Record 

Platform'에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인지 컴

퓨팅(cognitive computing), 키워드 추출, 머신 

러닝 및 자동 인덱싱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분

류, 인덱싱, 관리, 처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2017).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개발한 기록시스템인 오메카

(Omeka)에는 IBM 등의 인공지능 자연어 처

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도입되었다(Omeka, 2017).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몇몇 회사

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록의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의 자동 검수를 진행하는 등(스토리안

트, 2017; 세미콘 네트웍스, 2017), 인공지능의 

영역을 기록관리에 도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가기위해 ‘차세대 기록

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록관리 법과 제도의 

개편, 기록시스템 표준모델의 재설계, 지능형 서

비스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도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기록관리

에 있어서의 적용 가능한 분야와 적용방안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직 인공지능의 적용 방

안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특별히 연구

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기술들을 기록관리 측면에서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각 영역별로 그 기술의 

현황과 특징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인공지능의 정의와 기능을 통

해 개념과 인공지능의 분야를 확인하고 발전 과

정을 정리하였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획기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그 특징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분야

를 검토하였으며, 기록관리에 적용할만한 분야

를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및 음성인식 등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

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사례의 검토를 통해 기록관리 영역에서 활용

할만한 적용방안을 도출해내고, 위에 설정된 영

역별로 현재 유용한 기술들을 확인하여보고, 기

록관리에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2.1 인공지능의 태동

인공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이는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란 튜링(Alan 

Turing)이다. 그는 1950년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기계가 생각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람처럼 사고하는 

컴퓨터를 언급하였다(Turing, 1950). 이어 1956년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미국의 다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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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Dartmouth) 대학에서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 등과 

함께 열린 학회에서 최초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Dartmouth, 

2006). 튜링(Turing, 1950)도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튜링 테

스트(Turing Test)를 통과하는 기계가 50년 뒤

인 2000년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튜링 테스트는 <그림 1>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대화의 상대를 판단해야 하는 심판 C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 너머 컴퓨터 A와 사람 B

를 상대로 대화를 하게 된다. 심판이 대화 상대

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대화의 내용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A와 C, B와 C 사이에 

문자로 채팅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컴퓨터 A가 

사람 B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심판 C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면, 

컴퓨터 A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된다. 

공식적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기계

는 2014년에 만들어졌다(BBC, 2014).

<그림 1> 튜링 테스트 

출처: John Danaher (2016. 7. 13)

2.2 인공지능의 분야 

인공지능은 여러 종류의 기술을 포함한다.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기능을 하는 로봇을 상상

해 볼 때, 이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이 실제로 인공지능의 분야이다. <그림 2>

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분류하여 보여준다. 먼

저 사람 수준의 로봇이 있다면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에 해당하

는 것이 로봇이라면, 소프트웨어에는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전문가 시스템, 영상처리, 음성처

리, 계획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중 

기계학습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능, 

즉 뇌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계학습은 

소프트웨어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기계학습은 1980년경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계학습은 문자 그

대로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형태를 가지며,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예측

(prediction)이나 분류(classification)하는 기

능을 가지게 된다. 예측이란 연속적 또는 이산

적인 특정한 값을 알아내는 일로 기온, 주가, 또

는 환율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반해 분류란, 기

계에 주어진 입력값이 속한 집단을 판단하는 

일이다. 만일 어떤 전기적 신호가 주어지면 그 

신호의 발생원을 사람, 비행기, 또는 아군 등이라 

결정하는 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로지

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SVM(support 

vector machines),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신경망(neural network)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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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공지능의 분류

출처: neotalogic (2016)

2.3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인공지능의 태동기부터 연구자들은 사람의 

지능과 경쟁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컴퓨터를 만드

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가 사람

과 대등한 능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기계가 인

공지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1952년 아서 새뮤엘(Arthur Samuel)은 체

커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

데, 이는 기계학습에 있어 최초이자 가장 큰 영향

력을 가진 업적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Samuel, 

1959). 그 후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게

임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컴퓨터가 체스(Chess)를 한

다는 사실은 컴퓨터의 지능을 판단하는 리트머

스 테스트와 같은 것이었다. 

2.3.1 딥 블루(Deep Blue)

딥 블루는 IBM에 의해 제작된 체스 게임용 

컴퓨터로 1997년 당시 세계 체스 일인자였던 카

스파로프(Kasparov)를 3.5대 2.5로 물리침으로

써 사람을 이긴 최초의 컴퓨터가 되었다(Deep 

Blue, 2011). 이 컴퓨터는 카네기멜로 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시작한 칩

테스트(ChipTest) 프로젝트로부터 진화한 것

으로, 처음에는 딥 소트(Deep Though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IBM에 합류하면서 딥 

블루가 되었다. 카스파로프를 이긴 1997년 버

전의 딥 블루는 체스를 둘 때, 74수 앞을 내다

볼 수 있었는데 비해 사람은 10수 앞을 예측할 

수 있었다.

2.3.2 왓슨(Watson)

IBM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 질문에 대한 응

답을 할 수 기능을 가진 왓슨을 개발하였다. 왓

슨은 2011년 제퍼디(Jeopardy)라는 미국 인기 

퀴즈쇼에 출연하여 각각 74연승과 최고 상금왕

의 기록을 가진 두 사람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백만불의 상금을 받는다(Markoff, 2011). 당시 

왓슨은 4T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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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2억 장 분량의 정보로 위키피디아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터넷과 접속되지 않

은 상태에서 게임을 했으며, 힌트가 적게 주어

진 문제에서는 오답을 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

로 두 사람을 쉽게 이겼다. 

이 퀴즈쇼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자

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빨리 저장된 텍

스트로 정보를 찾아 다시 이를 음성으로 표현하

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사람이 

음성으로 표현된 질문에 대해 말로 대답할 수 

있는 로봇의 기능이 구현된 것이다. 

2.3.3 알파고(AlphaGo)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제작

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2016년 이세돌

과의 대국에서 승리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둑은 체스와 달리 훨씬 더 복잡한 게

임으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알파고는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의 엄청난 연산력으로 여러 개의 

은익층을 포함한 심층 신경망의 기술을 통해 인

공지능의 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추형석, 안성원, 김석원, 2016). 심층 신경망의 

활용은 최근 개발된 딥런닝이란 기술에 의해 구

현되었는데, 현재 이 기술은 과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계번역, 영상인식, 음성인식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2.3.4 리브라투스(Libratus)

카네기멜론 대학교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리브라투스(Libratus)는 2017년 초 세계 최고의 

포커 실력자 4명과 20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인

간이 적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Olivia, 

2017). 리브라투스의 승리는 포커가 불완전한 

정보를 이용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

미가 있다. 체스나 바둑은 상대방의 움직임이 

모두 노출된데 반해 포커는 상대방 손에 든 카

드를 볼 수 없으므로 추측이 필요하다. 또는 이

기기 위해 허세(bluffing)도 부릴 수 있어야 하

며 상대방의 허세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

구된다. 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직감과 민

감성을 컴퓨터에 구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

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흥정이 요구되는 거래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5 기술적 특이점(Technical Singularity, 

TS)

인공지능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모

든 지능을 합한 것을 초월하는 때가 도달하는

데 이 시점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미

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2005년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통해 2040

년경 기술적 특이점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Kurzweil, 2005).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발

전을 게놈연구,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과 융합되

리라 예측한 바가 있다. 

Satell(2016)은 인공지능의 진화가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로 설명하였다. 첫째, 인간의 기술이 무어의 

법칙을 추월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연산의 

속도와 함께 크기에서도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계속 진보하고 있다. 둘째, 로봇이 사람의 일

을 대체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일부터 단기간 내로 로봇은 사람

을 대신할 것이다. 사람의 육체적 노동만 아니

라 지적 노동도 현재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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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현재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술의 발전이 계속 진

행되어 멈추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

이다.

3.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사례 중에 기록정보서

비스에 적용할만한 분야로, 텍스트 분석, 영상

인식, 음성인식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이들의 

활용사례를 각각의 분야에서 알아본다. 최근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텐서플로우(TensorFlow)

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사전에 훈련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

프트 등과 같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

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성능은 

압도적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클라우드 AI 플랫

폼인 IBM 블루믹스(IBM BlueMix, 2017), 구

글 클라우드 AI(Google Cloud AI, 2017), 아

마존 AI(Amazon AI, 2017),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코그니티브 서비스(Microsoft Azure 

Cognitive Services, 2017) 등이 있다. 

3.1 인공지능의 텍스트 분석 관련 활용

텍스트 분석은 문서의 종류를 찾아내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문서 안에 있는 단어, 구절, 

문장, 단락으로부터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하여 

추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

랫동안 어려운 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는 언어

가 가진 극단적인 변동성(extreme variability) 

때문이다. 

딥러닝(deep learning) 방법의 개발과 다량

의 데이터셋이 확보됨에 따라 텍스트 분석 방

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가장 많이 관

심을 끌고 있는 방법인 word2vec은 2013년 구

글에서 이루어진 연구(Mikolov et al., 2013)로 

기존 뉴럴넷(Neural Net) 기반의 학습방법으

로 계산량이 감소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학습이다. 이 기술도 전통적인 언어 모델

을 따라 매우 큰 말뭉치로부터 얻은 단어를 고

정된 길이의 셀을 가진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

한다. 

Yann LeCun는 최근 자신이 개발했던 Conv 

Nets(LeCun et al., 1998)을 사용하여 몇 가지의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분류를 시행하였다(Zhang 

& LeCun, 2015). ConvNets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의미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딥러닝의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류에 사

용된 데이터셋 중 2가지 DBpedia와 Amazon 

리뷰에서 적용한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먼저 

연구자들은 DBpedia 2014에서 14가지의 겹치

지 않는 클라스를 선택하여 ConvNets을 적용

하여 온톨로지 분류를 수행하였다. 각각 약 5만 개 

이상의 데이터(최소 47,417개, 최대 268,104개)

에서 4만 개를 학습에 사용하고 5천 개에 테스

트를 시행해 본 결과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

여주었다. Amazon Review 데이터셋에서는 감

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시도했는데 각

각 별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부여된 60만 개의 

리뷰와 별의 수를 학습한 후, 13만 개의 샘플에 

별을 부여하여 실제와 얼마나 근접하는지 테스

트하였다. 이 때 각 리뷰는 100개부터 10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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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자가 있는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정 모델(Large ConvNet)을 학습데이터에 적

용하면 정확도가 약 62.96%인데 비해 테스트 

데이터는 58.96%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리뷰

를 읽고 별을 부여할 때 실제로 60% 내외의 정

확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별을 부여하는 것

은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

가 발생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사람이 지능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서의 내용 또는 종류를 인공지능에 의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문서가 가진 정

보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

업적으로 텍스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Ai, 2017). 

첫째,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 감지, 둘째, 텍스트

에 내재된 감정 분석으로 제목이나 메시지에서 

글쓴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 셋

째, 텍스트로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

기가 나누어지고 있는지 주제 문장 추출, 넷째, 

글쓴이의 나이와 성별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텍스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전술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술했던 4가지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은 

텍스트 분석과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분야에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자연어가 가진 복잡성 때문이

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텍스트 형태로 변환(Document Conversion)

하는 것부터 문법과 단어의 쓰임을 파악하고

(Syntax Analysis Natural Language Classifier), 

문장의 어조와 감정을 인식(Tone Analyzer, 

Sentiment Analysis)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 분야에서는 자연어 이해(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자연어 분류, 감성 분석, 번역, 

대화, 객체 인식, 관련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표 1> 참조).

IBM과 구글의 데모 서비스에서는 <표 2>와 

같이 객체인식(Entity), 감성분석(Sentiment), 

자연어 이해(Syntax), 자연어 분류(Category) 

등의 영역에 대해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표 

2>는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는데, 그 

결과는 REST API를 통해 사용자의 응용프로

그램으로 전달되거나 JSON 등의 XML로 추

출된다. 

IBM Google AWS Microsoft

∙대화(Conversation)

∙문서변환(Document Conversion)

∙번역(Language Translator)

∙자연어 분류(Natural Language 

Classifier)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성향분석(Personality Insight)

∙관련자원 연결(Retrieve and Rank)

∙감성 분석(Tone Analyzer)

∙Cloud Natural Language 

API

 - 형태소 분석

 - 구문 분석

 - 객체 인식

 - 감성 분석

 - 콘텐츠 분류

∙Cloud Translation API

 - 텍스트 번역

 - 언어 감지

∙Amazon Lex

 - 음성 인식

 - 형태소 분석

 - 구문 분석

 - 대화

∙자연어 이해(Language 

Understanding Intelligent 

Service)

∙언어감지, 구문분석, 

감성분석(Text Analytics)

∙문법(Bing Spell Check)

∙번역(Translator Text)

∙토큰화(Web Language Model)

∙형태소 분석(Linguistic Analysis)

*공통 기술: 자연어 이해(4), 자연어 분류(3), 감성 분석(3), 번역(3), 대화(2), 객체 인식(2), 관련자원 연결(2)

<표 1> 텍스트 분석 관련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 API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관리 방안  233

객체 인식(Entity) 감성 분석(Sentiment) 자연어 이해(Syntax) 자연어 분류(Category)

키워드 검출 및 유형 인식

 - 인물(Person)

 - 단체/조직(Organization)

 - 회사(Company)

 - 장소(Location)

 - 사건(Event)

 - 제품(Consumer Good)

 - 예술(Work of Art)

문장별 긍정, 중립, 부정을 

수치로 제공

 - 긍정(0.25 ~ 1.0)

 - 중립(-0.25 ~ 0.25)

 - 부정(-1.0 ~ -0.25)

형태소 분석

 - 의존성(Dependency)

 - 구문분석 수준(Parse Level)

 - 품사(Part of Speech)

 - 표제어분석(Lemma)

 - 형태분석(Morphology)

콘텐츠 주제 분류

 - /뉴스/정치

 - /문학/시

 - /산업/광고

 - /식생활/패스트푸드 등

<표 2>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텍스트 분석 항목

3.2 인공지능의 영상인식 관련 활용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개발되고 나서 가장 

뚜렷한 기술적 진보가 몇 가지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가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분야이

다. 딥러닝이 영상인식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높은 수용력을 가진 딥러닝 모델의 개발, 

GPU(Graphic Processing Unit) 같은 연산 능

력이 향상된 하드웨어의 출현, 그리고 소설미디

어를 통해 얻는 수많은 영상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영상인식은 영상처리의 단계 중 가장 정점

에 있는 기술로, 영상인식을 위해 여러 단계의 

영상처리 기술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영상의 전처리(preprocessing)

기술만이 영상인식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과정

으로 남아 있다. 만일 획득한 영상이 학습에 사

용된 영상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전처리 기술도 불필

요할 수 있다. 여기서 영상이라고 할 때는 정지

영상(still image)과 동영상(video)을 모두 포

함한다.

다량의 영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은 현재 영상인식 API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Google Cloud Vision API), 마이크로소프트

(MS Computer Vision API, MS Emotion 

API, MS Face API, MS Video API), 아마존

(Amazon Rekognition), IBM(Watson Visual 

Recognition) 등이 그 예이다. <그림 3>은 아마

존 Rekognition(Amazon, 2017)을 이용하여 영

상 내에서 객체와 장면 탐지, 얼굴분석(성별, 기

분, 눈모양, 미소), 얼굴비교(두 얼굴 영상의 유

사도를 제공), 얼굴인식(대량의 이미지에서 유

사한 얼굴 찾기), 유명 인사 인식 등을 수행한 

결과이다. 아마존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여 검

색 가능한 이미지 라이브러리 구현, 사용자의 문

화에 적합한 이미지 선정, 얼굴 기반의 사용자 

확인, 감성분석 등의 응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얼굴분석(성별, 기분, 눈모양, 

미소)의 예 
          출처: Amaz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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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에 사용하는 영상의 수와 성능과의 관

계에 대해 구글과 카네기멜론 대학의 공동 연구

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Sun, 2017). 

2012년 이후 모델의 수용력과 GPU의 연산 능

력이 계속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인식

을 위해 인공지능 종사자들은 약 백만 장 정도

의 사진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동 연구

팀은 3억 장의 사진을 학습하여 영상 인식의 성

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 다량의 데이터(enormous data)를 사용

하면 더 나은 성능의 영상인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

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

고 있는 회사들은 영상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

발함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

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영상인식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표 

3>과 같이 주로 사진에 포함된 객체를 인식하

고 속성을 추출하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는 사진 속 인물의 얼굴 인식 기술, 레

이블(Label) 기술, 유해성 검출 기술, 이미지 

파일의 속성 검출 기술, 광학문자 인식 기술 감

성분석 기술 등이다.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

은 여러 사진을 학습시켜 스스로 정확도를 향

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도 JSON 형태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각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4>와 같이 8종으로 구분되었다. 자연

이나 도시, 산업 등 특정 주제 분야의 레이블로 

매핑한 결과, 민감정보(선정성, 위조여부, 개인

의료정보 포함여부, 폭력성), 로고, 명소, 광학

문자 검출, 인물의 얼굴 인식, 색상, 해상도, 포

맷 등 이미지 파일의 속성 검출, 웹 상의 유사 

이미지를 인식하고 검색하는 관련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얼굴이나 청와대, 

흥인지문, 서울시청 등 명소를 대부분 정확하

게 인식하였다.

IBM Google AWS Microsoft

∙Visual Recognition

 - 속성 검출

 - 기계학습

 - 유사성 체크

 - 주제분류

 - 레이블

 - 얼굴인식

∙Cloud Vision API

 - 레이블(Label Detection)

 - 로고(Logo Detection)

 - 랜드마크(Landmark Detection)

 - 광학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얼굴인식(Face Detection)

 - 속성검출(Image Attributes)

 - 웹자원 연결(Web Detection)

 - 유해성 검출(Safe Search)

 - 인터페이스(Integrated REST API)

∙Cloud Video Intelligence API

∙Amazon Rekognition

 - 레이블

 - 장면 탐지

 - 유해성 검출

 - 얼굴 인식

 - 감성 분석

 - 유명인사 인식

∙Computer Vision API

 - 레이블

 - 포맷 인식

 - 해상도 인식

 - 얼굴 인식

 - 유해성 검출

 - 속성 검출(색상 등)

∙얼굴 인식(Face)

∙분류, 블랙리스트, 광학문자 

인식(Content Moderator)

∙감성 분석(Emotion)

∙학습(Custom Vision Service)

∙정서 분석(Video Indexer)

*공통 기술: 레이블(4), 얼굴인식(4), 유해성 검출(3), 속성 검출(3), 감성분석(3)

<표 3> 영상인식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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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Label) 민감정보 로고(Logo) 명소(Landmark)

특정 레이블로 매핑

 - 해변

 - 하늘

 - 도시

 - 휴가

개인정보/민감정보 검출

 - 선정성(Adult)

 - 위조(Spoof)

 - 개인의료정보(Medical)

 - 폭력성(Violence)

로고 검출

 - Microsoft

 - Apple

명소 검출

 - 에펠 탑

 - 흥인지문

광학문자(OCR) 얼굴(Face) 이미지 속성(Properties) 관련정보(Web Entity)

광학문자 인식

 - 문자 인식

 - 메타데이터 생성

얼굴 인식

 - 얼굴 인식

 - 유명인사 인식

 - 감성 분석

이미지 속성 검출

 - 색상

 - 해상도

 - 포맷

관련정보 검출

 - 유사 이미지 인식

 - 유사 이미지 검색

<표 4>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영상인식 관련 분석 항목

3.3 인공지능의 음성인식 관련 활용 

음성인식은 전통적인 신호처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기

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 가장 적절한 방

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완성되어야 하는 기술이기도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식 기술은 1980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인식의 에러율 때

문에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용하

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들어 관련제

품, 예로 음성인식 기술이 내재된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피커 등이 연속적으로 출

시되면서 급격한 성과를 내는 것도 영상과 마찬

가지로 딥러닝에 기인한다. 

음성인식 기술은 그 발전과정을 5개의 단계

로 구분한다(신은희 외, 2017). 1세대의 기술은 

사람이 말하는 개별 숫자, 음절, 모음, 인식시스

템 개발을 시도했다. 2세대의 기술은 동적시간 

정합이란 기술을 활용하여 고립단어 인식이 가

시화되고 외국의 경우는 화자독립 인식 시스템

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1980년 이후의 3세대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로 알려진 기술과 신경회로망 기반 인

식 기술이 포함된다. 음성인식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변별학습 기법과 배경 잡음, 전송 

채널, 반향 등에도 강인한 음성인식 기법이 이 

세대에 속하는 기술이다. 4세대의 기술은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음성으로 정보를 전사, 이

해, 요약해줄 수 있는 방송뉴스, 미팅, 강의, 회

의록, 재판기록, 음성 메일 등에 적용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1년 이후 5세대에

서는 실시간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

용자의 감정 등을 파악하는 수준의 연구가 진

행되고 있어 구글 홈, 아마존 에코, SK 누구, 

KT 기가 지니, 애플 시리, 삼성 빅스비 등과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이 세대의 산물이

라 볼 수 있다. 

2017년 현재 Microsoft는 음성인식의 에러율 

5.1%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잘못 인식

하는 확률과 동등한 정도이다. 한편 구글의 인

식률도 2017년에 사람의 인식률인 95%에 이르

렀는데 이는 지난 5년간 20% 이상 향상된 값이

다. 이 모든 결과가 신경회로망에 기반을 두고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Myers, 2017). 따라서 

잘못 인식했던 단어도 그 상황(context)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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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정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

직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끄러

운 환경에서 음성을 인식하는 수준은 아직 부족

한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녹음된 데

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이다(Price, 2017).

앤드류 잉(Andrew Ng)은 음성인식 정확도

가 95%일 때는 음성인식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만 99%가 되면 모두가 음성인식을 사용하게 되

어 그 역할로 인해 관련 산업분야에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Moorhead, 2015). 

그런데 이제는 딥러닝에 의해 그런 수준에 도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음성인식 관련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음

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Speech to Text, 

이하 STT)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

술(Text to Speech, 이하 TTS)이다. <표 5>에

서 보듯이 4종의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다국어 

인식이 가능하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

인어, 일본어 등의 주요 언어를 실시간으로 인

식하고 음성이나 텍스트로 변환한다. 구글은 

110종 이상의 언어를 제공한다. TTS의 경우 언

어별로 남성과 여성의 음성을 구분하여 제공하

는 경우도 있다. TTS 서비스들은 단어 하나하

나의 발음과 어조, 속도, 음량, 샘플레이트 조정 

등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글은 부적절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필

터링하거나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음성을 인식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STT와 TTS의 결과는 대부분 변환된 텍스

트와 변환된 음성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

우 음성으로부터 변환된 텍스트에 주석을 달아 

음성 응용프로그램이나 개발자가 마크업을 통

해 발음, 음량, 피치, 속도 등을 지정할 수 있도

IBM Google Amazon Microsoft

∙음성의 텍스트 변환(STT)

 - 음성 인식

 - 화자 인식

 - 다국어 인식

 - 실시간 텍스트 변환

 - 키워드 검색

∙텍스트의 음성 변환(TTS)

 - 음성 변환

∙Cloud Speech API

 - 실시간 텍스트 변환

 - 다국어 인식

 - 맥락 인식

 - 어휘 추천

 - 소음 제거

 - 부적절 콘텐츠 필터링

∙Amazon Polly

 - 다국어 인식

 - 음성 변환

∙Translator Speech API

 - 실시간 텍스트 변환

 - 실시간 번역

∙화자 인식(Speaker Recognition)

∙실시간 텍스트 변환, 맥락 

인식(Bing Speech)

∙Custom Speech Service

 - 맞춤 언어모델

 - 맞춤 음향모델

*공통 기술: STT(4), TTS(4), 다국어 인식(4), 화자 인식(2), 맥락 인식(2)

<표 5> 음성인식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 API

STT TTS

변환된 텍스트 제공 변환된 음성 제공

 - SSML(피치, 템포, 음량 등) 태그 포함(Amazon)

 -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음성 부여(Amazon)

<표 6> 인공지능 서비스의 음성인식 관련 주요 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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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이 기술은 W3C 표준인 SSML 

(Speech Synthesis Markup Language) 형태

의 마크업 언어이다. 또한 아마존은 애니메이

션 캐릭터에 즉각적으로 음성을 부여하는 ‘Go 

Animate' 등의 써드파티 서비스 또한 제공하

고 있다(<표 6> 참조). 

4. 인공지능과 기록관리

1990년대 후반부터 오픈소스나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전략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 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IBM, 구글, 아마존 

등은 주요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플랫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활

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사의 클라우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AI Service)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

비스를 살펴보면 텍스트 분석 및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챗봇 등이 주를 이룬다.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 기술들은 성

숙도가 높아 유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점차 더 작은 단위의 서비

스로 분화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쉽게 응용 가

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첫 단계에서는 현재 

상용화 수준에 이른 AI 서비스들을 어떤 업무에 

적용시킬지 검토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장에서는 IBM 블루믹스, 구글 클라우

드 AI, 아마존 AI,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서비스 등 앞 장에서 언급했던 AI 서비스를 활

용하여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분야와 도입 방

안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 지능형 기록정보서비

스 플랫폼을 구축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서비스 

모듈을 도출하고 차세대 기록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4.1 텍스트 분석의 기록관리 적용

4.1.1 기록관리 적용 분야

텍스트 분석 기술은 기록관리에 가장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대량의 문서 처리를 통한 업

무 효율과 이용자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에서 제시하였듯 현

재 제공되고 있는 텍스트 분석 관련 기술들을 

이용할 경우 기록물의 유형이나 주제의 자동분

류, 인물, 장소 등의 메타데이터 추출 및 외부 

LOD 연결, 추출된 키워드를 통해 단위과제나 

보존기간, 공개구분, 비공개사유를 추천하고 오

분류를 검출하는 작업, 원문공개나 정보공개를 

위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의 검출, 기록관 이용

안내 등을 수행하는 챗봇, 내외부 정보자원의 

대량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획득 등의 지능형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

은 한글 처리를 위해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키워드 등의 객체 인식과 카테고리 분류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가능해진다.

4.1.2 기록관리 적용 방안

텍스트 분석 기술을 기록관리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객체 인식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러한 기술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이 처

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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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관련 기술

텍스트 

분석

기록자동 분류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객체 인식

메타데이터 추출 및 외부 LOD 연결 자연어 이해, 객체 인식, 문서 변환, 관련자원 연결

단위과제/보존기간/공개구분 추천 및 오분류 검출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객체 인식, 

개인정보/민감정보 검출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객체 인식

챗봇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객체 인식, 언어 감지, 대화

인사이트 획득 자연어 이해, 자연어 분류, 객체 인식, 성향분석

<표 7> 텍스트 분석 관련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첫째, 텍스트 추출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기

록원의 경우 전체 1억 2천여 만 건의 소장기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문서의 경우

에도 디지털화된 양은 566,142건에 그치고 있

으며, OCR이 적용된 경우에도 한자가 많아 인

식률이 낮다(국가기록원, 2017). 독립운동판결

문 번역 작업의 사례에서 보면 한자와 일어가 

많아 글자 인식에서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도 한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된 일반문서, 타자

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출력한 일반문

서, OCR 미처리된 스캔문서, 비구조화된 전자

문서(hwp 등), 구조화된 전자문서(xls, odf 등)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적절한 텍스트 추출도

구를 선택 또는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텍

스트 형태로 추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현재 시점에서는 한글(hwp), PDF 등 전자

문서의 포맷별로 최적의 상용 텍스트 추출도구

를 선택하고, OCR로 처리되지 않은 스캔 결과

물의 문자 인식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문자인식 도구를 별도로 개발하

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국가 주도의 한글 학습자원 개발이 필

요하다. 현재 4종의 클라우드 플랫폼 중 구글과 

IBM만 제한된 수준의 한글 처리가 가능하다. 

한글 자연어 처리의 품질을 높이려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한글 말뭉치가 필

요하다. 학계와 AI를 개발하는 민간 부문에서

는 ‘한국어 말뭉치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

고 있다(송철의, 2016). 국립국어원이 인공지

능의 한글 학습을 위한 말뭉치 개발 계획을 내

놓았지만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이 되어야 

155억 어절이 추가되는 실정이다(이웅, 2017). 

현재 개별 기업이나 연구단체가 모은 한국어 

말뭉치는 5억 어절로, 영어 2,000억 어절, 일본

어 100억 어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다(지형철, 2017).

셋째,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자원이 오픈소스

로 공개되어야 한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

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2013년부터 10년 

간 인공지능 기술인 엑소브레인1) 개발에 1천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으나 자연어 처리 원천기술

이나 한글 말뭉치 데이터는 기술이전 형태로만 

 1) 엑소브레인(Exobrain)은 ETRI, 솔트룩스, KAIST가 미래창조과학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

이다. 엑소브레인의 목표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자가 학습하며, 전문직종에 취업 가능한 수준의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R&D사업인 ‘차세대 기록관리 재설계 연구'에서는 엑소브레인을 이용하여 

기록자동분류 테스트베드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결재문서(1차 5,981건, 2차 25,553건)의 기능분류체계(BRM)를 

학습시켜 자동분류를 테스트한 결과 1차 83.08%, 2차 97.81%의 정확도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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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ETRI, 2017). 기술이 공개되면 

해외 솔루션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이다. 

국가기록원의 ‘차세대 기록관리 재설계 연구' 사

업에서는 엑소브레인의 한글 처리능력이 매우 뛰

어난 것으로 검증되었다(안대진, 2017, pp. 52-57). 

기록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인공지능 산업 전반

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

할 때부터 소프트웨어와 학습데이터의 공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 SK C&C는 IBM 왓슨

에 한글을 학습시켜 독자적으로 8종의 인공지

능 서비스를 내놓았다(AIBRIL, 2017). 한글 

학습자원이 풍부해진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고

품질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

소스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공개할 기술과 상용

화할 항목을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로 제

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구 성과

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기술이전보다는 듀얼 라

이선스 기반의 프리미엄(Freemium)2)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넷째, 소장 기록물에 특화된 학습 전략이 필

요하다. 공문서나 대통령기록을 이해하려면 행

정용어나 행정연혁, 인물사전, 대통령기록관 시

소러스 등을 학습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규장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학습 전략

은 기록물이 담고 있는 시기와 분야 때문에 다

를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의 범

위와 내용(Scope and Contents)을 지원하는 

사전류의 전거데이터부터 개발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공개하여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 및 

개발업체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기여해야 한

다. 특히 DBPedia 등에 제공하여 국제적인 역

할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DBPedia Contribute, 

2017). 국가기록원의 ‘차세대 기록관리 재설계 연

구'에서 국무회의록에 등장하는 84명의 인물정보

를 DBPedia에 상호연결(Interlinking)하려 했으

나 38명의 인물만이 등재되어 있어 연결 성공률

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안대진, 2017. p. 263). 

DBPedia의 링크드 데이터 인프라는 우리나라

의 기록을 전 세계와 연결시키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4.2 영상인식의 기록관리 적용 

4.2.1 기록관리 적용 분야

영상인식 기술은 시청각기록이 포함하고 있

는 내용적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표 8>에서 보듯이 5개 서비스로 정

리하였다. 우선 사진이나 영상으로부터 인물, 

장소 등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면 

관련된 소장기록물이나 외부 자원과 연결하여 

지능화된 기록 탐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공

식행사, 만찬, 회의, 대화, 자연, 도시 등 특정 

주제나 행위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접근점을 제

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문공개 서비스나 정

보공개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감정보나 개인정

보 등을 검출하는 기능을 자동 필터링해 주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학문자 

인식 기능이 정교해지면 OCR 기술이 적용되

지 않은 스캔 기록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4종의 클라우드 

 2) 프리미엄(Freemium)은 기본적인 서비스와 제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고급 기능과 특수 기능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Kum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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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관련 기술

영상 

인식

시청각기록 메타데이터 생성(인물, 장소 등) + 내/외부 관련

자원 연결
레이블, 얼굴인식, 속성 검출, 관련자원 연결

카테고리 분류(Label: 대화, 악수, 행사, 양복 등) 레이블, 속성 검출

민감정보, 의료정보, 폭력성, 로고, 랜드마크, 광학문자 인식 레이블, 유해성 검출, 속성 검출, 감성분석

지능형 OCR 광학문자 인식

이미지 기반 검색(유사이미지 찾기) 레이블, 얼굴인식, 속성 검출, 관련자원 연결

<표 8> 영상인식 관련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플랫폼 중 한글 처리가 가장 뛰어난 구글의 경우, 

사진 속에 포함된 문자를 인식하여 텍스트로 추

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Google OCR, 2017).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이미

지를 인식하여 유사 이미지를 검색하는 서비스 

또한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촬영하여 관련 이미지나 대통령 기록의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4.2.2 기록관리 적용 방안

영상인식 분야 역시 맞춤형 학습전략이 필요

하다.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최적의 

학습데이터를 선별하여 분석기를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시청각기록물에 포함된 역대 대통령의 얼

굴인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기에 찍힌 여러 

각도의 대통령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기록 뿐만 아니라 외부의 웹 자원 

또한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딥러닝에 사

용되는 영상의 수가 성능과 비례함을 고려한다

면 아주 많은 양의 인물별 사진을 학습시켜야 

한다. 소량의 기록만으로 학습시킬 경우 과적

합(overfitting) 현상을 유의해야 한다. 즉, 분

석기가 소량의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결

과, 실제 데이터에 대해 오차가 증가하는 사례

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학습한 소량의 사진 특성

은 잘 맞추지만 새로운 특성은 틀리게 된다. 상

용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유명인사나 명소에 대

한 인식 정확도는 매우 뛰어난 수준이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과적합이라기보다는 해당 알

고리즘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4.3 음성인식의 기록관리 적용 

4.3.1 기록관리 적용 분야

음성인식 기술은 녹취나 음성검색 서비스 등

에 활용될 수 있다(<표 9> 참조). STT 기술을 

이용하여 회의 녹음파일을 텍스트로 추출하게 

되면 회의록을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를 점차 경감시킬 것이다. 기록물관리

기관의 경우 이미 소장하고 있는 녹취되지 않은 

기록물의 일괄 텍스트 추출을 통해 내용 기반의 

검색 서비스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TTS 기

술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 내 시각장애인을 위

한 음성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에 탑재할 경우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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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관련기술

음성 인식

구술/영상/회의 녹취 STT, 다국어 인식, 화자 인식, 맥락 인식

기록물 음성검색 STT, 다국어 인식, 맥락 인식, 부적절 콘텐츠 필터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TTS

<표 9> 음성인식 관련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4.3.2 기록관리 적용 방안

첫째, 분석 대상 기록물에 맞는 언어모델 선

택과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음성인식은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의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적인 STT

나 TTS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전

문성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기록

원 등은 소장 시청각기록물에 맞는 언어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ETRI의 자문을 얻

어 ‘대한뉴스' 기록물의 음성을 텍스트로 추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기록보존복

원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 기록관리, 변화와 

발전' 세미나에서 국가기록원은 ‘대한뉴스' 음

성 인식에 현대어 모델을 적용하니 정확도가 

떨어져 미리 작성해 놓은 자막을 혼용하여 학

습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진

규, 2017). 이렇듯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기록

물의 시간적, 공간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언

어모델 선택과 학습전략이 지속적으로 병행되

어야 한다.

둘째, 보다 섬세한 STT, TTS 기술을 적용

시켜야 한다. 음성인식은 기계와 인간이 말(구

어)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편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사례에서 보듯

이 SSML이나 노이즈 처리 등 음성인식 분야

의 기술은 점차 인간의 말하는 방식을 최대한 

똑같이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러한 부가적 기술은 구술 등 시청각기록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의 어조

나 감성 분석, 사람의 음성과 자동차 소리 등 

배경음의 구분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STT의 경우 이용자의 음성 질의

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TTS의 경우 

기록물의 내용을 보다 섬세하게 음성으로 표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수준의 음성

인식 기술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수

준이라 하더라도 대한뉴스 기록연구 사례처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4.4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모듈 구성 및 

인터페이스

4.4.1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목표와 원칙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목표는 기록처리

를 자동화하여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과 기록물의 내용정보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형 기

록정보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록물의 포맷을 변환하고, 

내용에서 핵심 부분이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

고, 자동 분류를 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내용정보 기반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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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규칙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

리 정해진 규칙이나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능화된 원문공

개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텍스트 정제 기준에 

근거하여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필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나 기준은 기록관리시스템

이 아닌 타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나라시스템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특

정 업무나 특정 유형의 기록을 선택하면 자동

으로 보존기한과 접근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규칙 기반 서비스는 비교적 구현이 쉽지만 보

존가치가 낮은 기록을 대량 캡처하거나 영구보

존 대상 기록을 캡처하지 못하는 등 기록관리 

측면의 위험 또한 존재한다.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변경과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둘째, 기록시스템이 업무 프로세스 및 워크플

로우의 자동화를 지원해야 한다. 한 예로 관리자

가 메타데이터 추출을 지시하면 시스템적으로 

해당 범위의 문서를 작업 서버로 복사하고, 문서

포맷을 식별하고 추출하는 일련의 자동화된 워

크플로우를 지원해야 한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는 구현이 어렵고 잘 설계되지 않을 경우 기록관

리 상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모듈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

능형 기록정보서비스는 하나의 독립적인 모듈

로 실행되거나 여러 모듈의 결합으로 구현된다. 

각 모듈은 독자적인 구동과 업데이트, 배포가 

가능해야 하고 이기종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

도록 상호운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모듈화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모듈의 기능을 필요

한 곳에 보내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서비스

가 확산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적용

해야 한다. 각 모듈별로 기존의 오픈소스를 적

극 활용하여 지능형 서비스의 지속성과 확장성

을 도모해야 한다. 모듈에 따라 특정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 소스코드만 활용할 수도 있다. 개발 업체

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오픈소스 전략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Apache License 등 듀얼 라이

선스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모듈에 적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없

거나 오픈소스 커뮤니티 조성에 실패할 경우 

서비스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4.2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모듈 구성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는 모듈화되어 기록시

스템이나 타 업무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록시스템의 비지니스 및 보존 서비

스 모듈에서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모듈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분석한 결과, 텍

스트 분석 및 자연어 처리, 영상 인식, 음성 인식,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전달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 등 5개 분야의 16개 서비스 모듈

이 <표 10>과 같이 도출되었다.

이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

째, 텍스트 분석 및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일

반문서나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고 형

태소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감성, 카테고리 등을 

분석하는 5개 모듈로 구성한다. 둘째, 영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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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능형 서비스 모듈 설명

텍스트 분석 및 

자연어 처리

문서 변환 HWP, PDF 등의 문서포맷을 TXT 포맷으로 변환

텍스트 추출 JPG, TIFF 등 이미지 파일로부터 문자를 인식하여 TXT 추출

형태소 분석 한글의 어휘나 문법, 구문 분석

키워드 추출 TXT에 포함된 인물, 단체, 장소, 

감성 분석 문장의 긍정/부정, 분노/슬픔/기쁨 등 감성 분석

카테고리 분류 TXT의 키워드를 통해 계층화된 일반 주제 분류

영상인식

얼굴 인식 영상에서 얼굴 인식

사물 인식 영상에서 동물, 빌딩, 명소 등 사물 인식

속성 검출 색상, 해상도, 명도/채도 등 이미지 속성정보 검출

메타데이터 추출 분석 결과를 JSON 등의 메타데이터로 추출

음성인식
STT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

TTS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

데이터 분석

관련자원 검색 문서나 이미지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관련된 내외부 자원 검색

관련자원 연결(Interlinking) 문서나 이미지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관련된 내외부 자원 연결

인사이트 도출 이메일, 블로그, SNS 등 텍스트 분석을 통해 특성 및 선호도 추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지능형 서비스 모듈이 외부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API

<표 10>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모듈(안)

분야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에서 인물의 얼굴과 

사물을 인식하고 속성을 검출하여 결과를 JSON 

등의 메타데이터로 출력한다. 셋째, 음성인식 분

야의 모듈은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거나 텍스

트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두 개의 기능으로 구성

한다. 넷째, 데이터 분석 분야는 내부의 기록뿐

만 아니라 외부 정보자원을 검색하고 연결하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3개 모듈로 구성한다. 다

섯째, 인터페이스 모듈은 지능형 서비스의 각 모

듈이 수행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전

달하거나,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 API를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4.3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모듈의 인터페

이스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모듈화를 위한 기

술로는 컨테이너 기술인 ‘도커(Docker)' 기반

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가 자주 언급된다

(Oracle, 2017). 도커는 리눅스용 응용 프로그

램들을 경량화한 컨테이너에 배치하여 실행하

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이 기술은 응용 프

로그램의 컨테이너들이 운영체제를 공유하여 

기존의 가상화 기술인 VM(Virtual Machine)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구성하도록 해 준다. 

마이크로서비스는 기능을 독립적인 최소 단위

로 분할하여 필요한 곳에 API로 전달하는 소

프트웨어 아키텍처이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

텍처와 도커 컨테이너 기술은 현재 시점에서 

기록시스템이나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모

듈화된 구조를 설계하는 가장 인기있는 방식 

중 하나이다. 지능형 서비스의 16개 모듈은 더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할될 수 있다. 

이후 각 마이크로서비스를 독립적인 도커 이미

지로 생성(build)하여 배포하면 각 기록물관리

기관에서 도커 컴포즈(docker-compose) 기능

을 활용하여 필요한 모듈만을 구성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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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를 들어 에이투엠(AtoM)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과 작업관리도구(AtoM Worker), 검

색엔진(Elastic search), 작업 서버(Gearman), 

분산메모리캐싱시스템(Memcached), 데이터베

이스(Nginx, Percona) 등 7개 도커 이미지로 구

성된다. 

서비스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는 REST 

API 등의 웹 인터페이스 기술이 활용될 수 있

다. REST는 HTT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

달하는 경량화된 웹 프레임워크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 단순한 HTTP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XML 포맷으로 돌려주는 구조

이다. 따라서 별도의 레이어나 세션 관리를 추

가하지 않으면서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REST는 이 분야의 표준 기

술인 SOAP보다 쉽고 가벼우며 개발언어나 플

랫폼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기종 간의 상호운영

성이 보장된다. 이는 구글지도나 네이버지도의 

매쉬업(Mashup) 등에도 사용되는데, 웹 상에

서 여러가지 API들을 함께 구현하기 쉽다. 특

히 도커 컨테이너 기술과 함께 도입될 경우 클

라우드뿐만 아니라 기관의 자체 전산실 환경인 

온 프레미스(On-Premise)에서도 모듈화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5.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공지

능은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다양한 영

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 실험적인 

부분도 많으나, 실제 챗봇 등은 업무의 효율화

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까지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생소한 영역이고, 아

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

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ICT 기술발전을 기록

관리에 적용하기위해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이하여, 기록관리 법과 제도의 개편, 기록

시스템 표준모델의 재설계, 지능형 서비스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기록관리

에 있어서의 적용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음성인식 세 가지 적용가능한 영역

을 도출한 후, 이들 영역과 관련하여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들 영역에서 기록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

용하기위해 준비되어야 할 내용과 앞으로 해결

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분석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한글을 

처리하기 위한 기반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가기

록원의 소장 기록 중에서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분

량은 아직도 미미하다. 학습에 필요한 말뭉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 

자원이 오픈소스로 잘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

이다. 이처럼 텍스트 분석이 기록관리에 적용되

기까지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국가 

주도의 한글 언어자원 개발과 각 분야의 학습자

원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는 행정용어사전 등 공공 분야의 전거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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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식은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최근 급격

한 발전이 이루어져 상당한 기술적 성숙도가 이

루어진 분야이다. 기록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시청각기록물의 인물이나 장소 검색, 그리고 내

외부 자원과 연결하여 지능화된 기록 탐색 서비

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인식의 성능은 

딥러닝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의 양에 비례한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발굴

하고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

이다. 

음성인식 기술은 TTS(Text to Speech)와 

STT(Speech to Text)를 모두 포함하는 기술

로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주요한 인터

페이스가 될 것이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활용

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회의록

이나 구술기록 녹취 등 기록관리 현장의 업무

에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음성인식은 검색

이나 챗봇 등 인공지능의 다른 분야에서도 널

리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기록관리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능형 서비스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차세대 기록시스템에 조응하는 

시스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서비스의 목표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한 기록물의 자동화된 처리와 지능화된 이용자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해 규칙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모듈화, 오픈

소스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용 인공

지능 서비스들을 분석하여 5개 분야 16종의 지

능형 서비스 모듈을 도출하였다. 각 모듈들은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되고 REST 

API 등을 통하여 기록시스템이나 타 업무시스

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

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기록 학습모델을 

만들고 발전시킬 전문가와 개발업체가 필요하

다. 각 분야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야만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 분야

에서는 의료 영상과 의무기록을 학습한 왓슨이 

전문의보다 높은 정확도로 암을 진단하고 있다. 

기록물의 자동 분류나 단위과제 추천, 민감정보 

추출 등은 높은 정확도에 이르렀을 때에야 실무

에 적용될 것이다.

국가기록원 수준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을 운

용할 전문인력을 수급하고, 현행 기록관리 담당

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ETRI 등 

원천기술 보유기관이나 관련업체와 함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특허

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과 국회도서관 등 5개 

기관은 2017년부터 3년 간 진행되는 엑소브레인

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하였다. 국가기록원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책 연구사업에 참여

하거나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계 조성

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기록관리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

다. 기록전문가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기술환경

의 변화를 더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해지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께 변화하

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커가는 시민의 기대수준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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